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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끼임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일제 점검
- 7.1. ~ 7.10. 제조업 끼임사고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끼임사고’가 발생한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 최근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주요 사례

  ’26.5.30. 경남 김해시 골판지 제조 사업장에서 골판지 재단 기계에 윤활오일 도포 중 신체가 끼임
  ’26.6.10. 대구 달성군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 운행 중인 팬닝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감
  ’26.6.11.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점검 중 롤러컨베이어 끼임 

   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 방호장치 임의 
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한편, 법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과태료 조치를 비롯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제조업 끼임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방호 장치 설치, 정비 시 전원 차단 및 잠금조치(LOTO) 등 핵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기본 안전
수칙을 실천하여 안타까운 끼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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